
저학년 교재
바로 가기

✽발행: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Tel. 051)629-8740  ✽Fax. 051)629-8749  ✽편집실: 48317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 32번길 21  청소년사목국 하늘꽃 마음꽃 편집실

제2214호

2024.3.3

사순 제3주일

하
늘
꽃  

마
음
꽃

오늘의 핵심 말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우 화를 내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파는 곳,
환전꾼들이 거래하는 곳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를 통해
당신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거룩한 성전이 되길 바라십니다.

<성전에서 환전꾼들을 쫓아내시는 그리스도>
조토 디 본도네, 1304-1306, 
스크로베니 경당, 이탈리아

제1독서 : 구약 - 오경 - 탈출기 20,1-17

제2독서 : 신약 – 바오로 서간 – 코린토 첫째 서간 1,22-25

복     음 : 신약 – 복음 - 요한 2,13-25

말씀 찾기

“이 ○○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 2,19 참조)

이 성전을 허물어라Visio DivinaVisio Di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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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하느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던 장소,
오늘날 미사를 거행하도록 마련된 장소

오늘 제1독서의 배경은,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하느님을 자주 잊어버리고는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고 계십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고 팔며 장사하는,

마치 시장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장사하던 탁자를 엎어 버리시며 치우라 명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내려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시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당연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되는 

‘사랑’에 대해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며,

당신께서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수난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이 되길 바라십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전의 잘못된 모습을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방학 동안 친구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했는지,

한 살 더 먹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사순 시기를 보내도록 합시다.

말씀 실천하기말씀 실천하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한 집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을 모신 또 다른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기로 다짐하며,

내 마음속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에 동그라미를 쳐 보아요.)

예수님, 제가 사순 시기 동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제 마음 속의 (미움, 질투, 게으름, 불평, 기타:                                )  을/를

비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라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들’을 기억하며
하루에 한 번씩 ‘성모송’을 바쳐 보아요!

이번 주 
실천사항



모바일 체크모바일 체크

교황님께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어요!말씀하셨어요!

1.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하느님께 제사와 예
배를 드리던 장소이자, 오늘날 미사를 거행하도록 
마련된 장소’라는 뜻을 가진 말은 무엇일까요?(하마 
2면 참조)

① 예배당        ② 지성소      ③ 회당       ④ 성전

2.1독서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게 십계명을 내려 주십니다. 다음 중 하느님께서 말
씀하시지 않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①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③ 이웃의 소나 나귀는 탐내도 된다.

④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4.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서 물건
을 사고 파는 이들을 쫓아내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
버지의 집을 (     ) 집으로 만들지 마라.”(요한 2,16)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시끄러운                            ② 장사하는       

③ 지저분한                            ④ 놀고 먹는

3.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
신 그리스도를 (     ).”(1코린 1,23)라고 하며 그리스도
인에게는 하느님과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
하다고 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선포합니다                      ② 믿습니다      

③ 찾습니다                         ④ 자랑합니다

<하늘꽃 마음꽃 2023년 2학기 퀴즈왕(개인)>
문현성당 5학년 길예은 에스텔

좌동성당 5학년 김민서 마리요한

<하늘꽃 마음꽃 2023년 2학기 퀴즈왕(본당)>
좌동성당

<모바일 체크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됩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응모하기

“십자가를 우리 몸에 그려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 2023년 6월 4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강론 중에서 -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긋는 ‘십자 성호’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우리는 때로 습관처럼 손만 움직이지는 않았나요?

사순 시기 동안 조금 더 정성스럽게 십자 성호를 그으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몸에 새겨 보아요.


